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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세기 국어의 성조체계에 대하여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혁

조의성(일본현립니가타여자단기대학)

o. 머리말

이 발표는 15세기 국어의 성조체계를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정리, 체계화하는 것이다. 우선

액센트론을 간략하게 살피고, 그 다음에 성조체계에 관한 기존의 논의를 참조하면서 15세기 국

어의 성조체계를 다시 정리, 체계화하고자 한다.

1. 액센트론의 기본적 개념

1.1 강약 액센트와고저 액센트

본고에서 “액센트''란 용어는 넓은 의미에서 사용된다. 즉, 인구어의 강약 액센트(st,ess

accent) 뿐만 아니라 높낮이도 액센트로 보고 강약과 높낮이에 관한 언어현상을 광의의 액센트

로 인정한다.

높낮이 액센트는 다시 음조 액센트(tone accent)와 고저 액센트(pitCh accent)로 나눌 수 있

다 :

액 센트
높낮이 액센트{

강약 액센트

음조 액센트

고저 액센트

(sh.ess accent)

(tone accent)

(pitch accent)

음조 액센트는 한 단위(많은 경우 음절) 내부에서 여러 가지 높낮이 유형이 있어 그 단위 대

부에서 높낮이가 절대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현대 한어(漢語) 북경방언은 고조(제1성), 상

승조(제2성), 저조(제3성), 하강조(제4성)이라는 네 가지 유형이 그것 자체로 서로 식별된다:

j馮m(제1성)“어머니',      l麻m6l(제2성)‘‘베,'

,馬m:i(제3성)“말,'        罵mA(제4성)“꾸짖다''

그 한편, 고저 액센트는 한 단위 내부에서 오르내림이 없고 높낮이는 단위와 단위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구분된다. 예를 들면 현대 일본어 도쿄방언은 저조와 고조가 있고 이 두 높낮이는

단위와 단위 사이에서 그 높이가 상대적으로 식별된다:

a-me(고-저) ‘‘비”a-me(저-고) “엿’'

15세기 국어의 성조는 중국어와 같은 음조 액센트가 아니라 일본어와 같은 고저 액센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15세기 국어의 성조를 고저 액센트의 관점에서 분석, 체계화한다1).

액서l트핵

고저 액센트에 관해서는 일본어에서의 연구가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1) “성조”라는 용어는 중국 음운학의 용어를 그 당시의 학지들이 그대로 빌려 쓴 것으로 간주되는데, 중세국어
높낮이의 성질을 감안할 때 이 용어의 시용은 다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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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저 액센트에 관한 기본개념을 일본어 액센트론을 살피면서 정리해 보고자 한다.

일본어 도쿄방언의 경우, 고조가 어디서 저조로 바뀌는가가 음운론적으로 의미가 있다. 예를

들면 ‘gengogaku'(언어학)란 단어는 gengo까지는 계속 높은 소리로 발음되고 gaku는 낮은 소

리로 발음된다. 이 때 go 다음에 저조로 바뀌는 전환점이 있다고 해석해서 이것을 액센트핵이

라고 부른다. 동경방언의 경우는 저조로 바뀌기 때문에 (즉 높낮이가 하강되기 때문에) 하강

액센트핵이라고 부르고 이를 gengo헤gaku와 같이 표시한다.

hasi라는 일본어 단어를 예로 들면, 액센트핵이 있느냐 없느냐, 있으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세 가지로 단어가 구별된다:

( 1 )

( 2 )

( 3 )

a. ha하si(箸): 고저 b. ha헤siga(젓가락이): 고저저

a. hasi헤 (橋): 저고 b. hasi기ga(다리가): 저고저

a. hasi~(端): 저고 b. hasiga투(끝이): 저고고

(2)와 (3)은 단독으로는 둘다 “저고''로 나타난다. 이 두 단어의 식별은 뒤에 조사가 붙은 b.

에서 가능하다. 즉 (2)는 si 다음에 하강 액센트핵이 있기 때문에 조사가 낮게 발음되지만 (3)

은 하강 액센트핵이 없기 때문에 조사도 높게 발음된다.

위와 같이 액센트핵은 단어를 변별할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음운론적인 차원에서 설정

되는 것이다.

동경방언의 경우, “액센트핵 이전은 높게 발음된다',고 했지만 (2)와 (3)의 예를 보면 ha가 낮

게 발음됨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도쿄방언에서 액센트핵이 둘째 단위(위의 예에서는 si) 이후에

있는 경우 첫째 단위(위의 예에서는 ha)는 자동적으로 낮게 시작된다는 음성적 제약이 있음으

로 말미암은 것으로, 음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현상이 아니다. 따라서 첫째 단위가 낮은

소리가 되는 것은 음운론적으로 아무런 변별력이 없다2). 이와 같이 음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

는 높낮이의 실현은 구음죄句音詰l)라고 불린다.

결국, 액센트의 실현에 있어서는 액센트핵의 설정과 같이 음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

과 구음조와 같이 음성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있다@

1.3 액센트절

일본어 ‘sakeno tamago'(연어 알)의 액센트는 saTkeno tama히go이다. 여기서는 sakeno,

tamago가 각각 하나의 덩어리가 된다. 액센트핵 sa히는 덩어리 sakeno에 적용되어 sa가 높게,

keno가 낮게 발음되며 액센트핵 ma하는 덩어리 tamago에 적용되어 tama가 높게(단 구음조에

의해 ta는 낮게 실현됨), go가 낮게 발음된다. 이와 같이 하나의 액센트핵의 영향이 미치는 덩

어리를 액센트절이라고 부른다. 언어의 문법적 단위로 “어절,'이 있는 것과 비슷하게 액센트에

는 액센트절이 있는 셈이다. 액센트절은 일반적으로 단어3)와 일치될 경우가 많지만 가끔 단어
와 일치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4).

1.4 모라

일본어 액센트론에서는 음절이란 개념과 별개로 모라(mora)란 개념이 사용된다. 음절과 모

2) 실제로 gengogalm와 같은 경우; 첫째 단위인 ge는 사람에 따라 낮게 발음되기도 하고 높게 발음되기도 한다
3) 여기서 단어라고 하는 것은 소위 “어절”이라고 불리는 단위이다

4) 예를 들면 일본어 ‘kono☜ hitO’(이 사람)의 경우는 두 단어로 이루어지면서도 하나의 액센트절이 된다 kpno
(이)와 hito(사람)은 개별적으로는 둘다 액센트핵이 없는 단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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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에 대해서는 사이토(1997:102)에 아래와 같은 설명이 있다:

“음절은 음의 연속을 몇 개의 덩어리로 나눈 분절적 단위이지만 ...(중략)... 모라는 길이를

기준으로 한 시간적 단위로, 1모라는 단모음만(V) 내지는 자음과 단모음만(CV)으로 이루어진

짧은 음절 하나의 길이에 해당된다. 물리적인 길이는 엄밀한 의미로 일정한 것은 아니지만 심

리적으로 화자, 청자는 대강 같은 길이로 느낀다.,,

예를 들어 ‘kaidan'(계단)이라는 일본어 단어를 음절로 나누면 kai-dan과 같이 두 음절로 나

뉘지만 모라로 나누면 ka-i-da-n과 같이 네 개 모라로 나뉜다. 즉 일본어 화자에게는 이중모

음 ai나, an과 같은 ‘‘모음十n”이란 구조는 두 개의 길이를 가진 단위로 인식된다.

2 15세기 국어의 액센트

2.1 액센트핵과 구음조

가도와키(1976), Ramsey(1978), 金星奎(1994) 등 많은 논자들이 단어에서 첫 번째 나타나는

거성이 성조상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액센트론의 관점에서 보면 첫 번째 나타나는 고조(거

성)의 위치에 상승 액센트핵이 있다고 해석된다. 상승 액센트핵 이전에서는 저조로 실현되고

상승 액센트핵 이후에서는 고조로 실현된다.

(4)얼굴○○    하.놀○r○    .구.룸r○○

‘얼굴'은 고조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액센트핵이 없고, ‘하.늘'은  ‘.늘'에서 첫 번째 고조

가 나타나기 때문에 ‘놀' 직전에 상승 액센트핵이 있으며 ‘.구.룸'은 ‘.구'에서 첫 번째 고조가 나

타나기 때문에 ‘.구' 직전에 액센트핵이 있다고 해석된다.

그런데, 액센트핵 이후에도 저조가 나타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

(5) 하.늘로.셔 (6-17a)5) ○r○○○

이와 같은 현상은 金完鎭(1963)에서 “거성불연삼(去聲不連三)”이라고 불린 것이다6). 金星奎

(1994)는 이 현상을 “율동규칙''이라고 부르고 다시 정리를 했는데, 그에 의하면 첫 번째 거성이

어디에 나타나는가, 거성 이후에 음절이 몇 개 있는가에 따라 첫 번째 거성 이후에 나타나는

성조가 자동적으로 정해진다고 한다(金星奎 1994:11):

거○→거거        평거○→평거거        평평거○→평평거거

거○○→거평거      평거○○→평거평거      평평거○○→평평거평거

거○○○→거거평거  평거○○○→평거거평거  평평거○○○→평평거거평거

거○○○○→거평거평거      평거○○○○→평거평거평거

(○은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음절임)

이것을 액센트론적으로 다시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이다:

...r○○○ → ...r고저고

...r○○○○ → ...r고고저고

...r○○○○○ → ...r고저고저고

5) 본고에서 특별히 출전 표시가 없는 것은 모두 석보상절에서 수집한 용례이다.

6) ‘‘三音節 내리 繼績되는 것을 忌避”(金完鎭 1963:66)하는 현상을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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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어간의 인정 방법은 바로 고노(1979)에서 “어기(語基)''라고 명명한 것이다. 본고에서

는 성조 기술에서 어기의 유효성을 인정해, 이 방법을 이용해서 용언 어간의 성조를 기술하기

로 하고, 제 I 어기, 제n어기, 제m어기, 제IV어기8)를 각각 I , n, m, IV로 표시한다9).

3.2 어간의 종류와 그 성조형

어간은 네 가지 어기 사이에서 액센트핵이 이동하지 않는 것과 액센트핵이 이동하는 것으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3.2.1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어간

① 거성 모음어간

Ir○-(.쁘-).쁘.디(19-30b),.벤三..니(13-58b)

nr○-(.쁘-).쁘.며(19-20a),.쁘.면(23-3b)

mr○-(.뻐-).뻐(23-13a)

IVr○-(.뿌-).뿌.물(19-10a),.뿌.메(훈언3b)

‘쓰-’(書), ‘크-'(大), ‘트-'(乘) 등 모음 ‘-으-/-으-'로 끝나는 어간은 ‘호-'(爲)를 제외하고 이

유형에 속한다. 그 이의에 여기에 속하는 것은 ‘꾀-'(嫉), ‘희-'(白) 등이 있다.

액센트핵 이후의 모라는 음운론적으로 모두 고조이지만 고조 모라가 세 개 이상 연속되면

거성불연삼의 원칙에 따라 저조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쁘뜯.니'에서 ‘'를튜'가 평성으로 실

현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거성불연삼의 결과이다10):

.벤록.니r○○○=고고고>고저고(거평거)

② 거성 자음어간

Ir○-(.숨-).숨.고(월석2-33a)

nr○○-(.수.므-).수므.면(6-33b),.수.므나라(6-45a)

mr○○-(.수.머-).수.머(6-4b)

IVr○○-(수.무-).수.물(월석2-51a)

③ 거성 큰/르어간

I○r○-(모.른-)  모.른.고(9-11b),모.록거.니(24-25a)

n○r○-(모.른-)  모.굳.면(23-15a),모.르리.니(6-3b)

8) 어근 그대로의 어간 형태를 제 I 어기, 어근에 ‘-으륙/느으←'가 후속된 어간 형태(모음어간의 경우는 제 I 어기와

같은 형태)를 제n어기, 어근에 ‘-이-/ -어-'가 후속된 어간 형태를 제m어기, 어근에 ‘-오륙/-우-'가 후속된 어

간형태를제IV어기라고부른다

몇개단어를예로들고어기에의거한용언어간의교체를표시히편다음과같댜

제I어기    제n어기    제m어기    제Iv어기

받-        바드-      바디-      바도-

보-        보-        ‘보.이-      :보-(<鰒보$오=)

모.른=      모P르-      :몰리-      :몰로二

:알륙/:이-    :알늑/:이틈/:아굳-아근十      아로-

9) 어간과 어미의 관계를 밝히는 데 어기를 이용하면 예를 들어 ‘-고y는 제 I어기에 붙고 ‘-며'는 제n어기에 붙

는 등 어미가 제몇어기에 붙는지 미리 결정되어 있다고 설명된다 ‘-g득/늘으듭, 등을 어간에 소속시킴으로써 어

미는 ‘-며/슬으며/늘으며’처럼 이형태를 설정할 필요가 없게 된다 어기에 관해서 자세히는 간노(19g7)를 참조

10) 이에 관해서는 2.1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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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쁘○○-(:몰.라-):몰.라(9-2b)

IV으L으○-(:몰.로-):몰.옳(13-37b)

어간 형태는 ㉰ 평성 g/으어간에 유사하지만 어근 제2모라가 고조임이 특징이다. 이 어간은

방점의 관점에서 보면 ‘모.굳-~:몰.라-'와 같이 성조변동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모라의 관점

에서 보면 제2모라 직전에 액센트핵이 있다는 점에서 제 I어기에서 제IV어기까지 공통된다.

이 유형에 속하는 용언은 수효가 매우 적어, ‘모.르-', ‘누.르-'(押, 黃)이 확인될 정도이다.

④ 거성 근어간

Ir○-(.들-/.드-).들.아자라(24-3a),.드.디(23-35a)

nr○-~r○○-(.들-/.드~.드.르-)11).들.며(6-16b),.드.니(13-10a),.드.르사며(6-38b)

mr○○-(.드.러-).드.러(9-36b),.드.렛다.가(월석1-36b)

IVr○○-(E.루-).드루.미(13-37a)

⑤ 상성 근어간

IQ뜨o-(:알-/:아-):알.오(3-43b),:아.디(9-13b)

nQ뜨Q-~Q뜨Q○-(:알-/:아~:아.르-):알.며(6-12a),:아니.라(6-11b),:아.른실.싸라(9-3a)

m○r○-(아.라-)  아.라(13-1b),아.라.라(9-28a)

IV○r○-(아.로-)  아.옳(19-5a)’아.로.미(13-37b),

⑥ 상성 비분리 어간

IQLo-(:뵈-)    :봐오(24-16b),:봐륙.다(13-24b)

U○r○-(:뵈-)    :뵈.면(9-23b),:뵈.시노.라(23-18a)

m○r○○-(:뵈.여-)  :봐야(19-3b)

IVo뜨o○-(:봐요-)  :봐요리라(13-49a),:뵈요.미(13-47b)

IQ쁘Q-(:업-)    :업.다(13-7b),:업거.든(9-7a)

nQ쁘o○-(:업.스-):업.슨(9-23a),:압스니.라(13-22b)

m○r○○-(:업.서-)  :업.서(6-33a)

IVQ뜨O○-(:업.수-)  :압수마라(24-2b),:업.수마니(13-39b)

⑦ 상성 분리 어간

IQ뜨o-(:뷔-)  :뷔어.다(23-18b)

nαQ-(:뷔-)  :뷔.샤(월석1-18b),:뷔리여(월석1-37a)

m○r○-(튀.여-)뷔.여(23-15a)

IV○r○-(뷔유-)뷔.유.메(13-10a)

IQ쁘o-(:짓-)  :짓.고(24-14a),:잣디(9-31a)

n ○r○-(지.△-)~Q뜨O○(:자△-) 지△.니(6-30b), :지△.샤(월석 서 13a)

m○r○-(지.식-) 자△세(13-53a)

IV○r○-(지.우-) 지.운(9-6b),지.우.려(6-26b)

자음어간의 경우, ‘-시-'와 연결되는 제n어기에서 상성이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 특징 이 다.

11) E텔어간은 제n어기에서 ‘-시-'가 후속되는 형태와 그렇지 않은 형태라는 두 가지 이형태를 인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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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성 비분리 어간과 상성 분리 어간은 상성이 유지되느냐 유지되지 않느냐는 표면적 차이는

있으나 둘다 제2모라에 액센트핵이 있으며 액센트핵의 위치는 어기 변화와 상관없이 항상 유

지된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들을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어간으로 분류를 했다.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어간은 결국 상성어간과 거성어간이다.

3.2.2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는 어간

⑧ 평성 비1모라 모음어간: 제m어기 이후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외-)    튼와에(6-1b),⊆외.오(9-10b)

n○○-(⊆외-)    른와니(13-59b),튼욀.싸니(19-11b)

m○○r○-(⊆외.야-)트와야(23-28a),⊆와얀(6-4a)

IV○○r○-(⊆와요-)⊆와요.미(19-11b),⊆와요.묘(19-11b)

‘른외에', ‘드외니, 등에서 ‘에', ‘니'가 거성으로 되어 있는 것은 용언 어간이 액센트핵을 갖는

것이 아니라 어미가 액센트핵을 갖는다고 해석된다(4장을 참조).

⑨ 평성 자음어간: 제n어기 이후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먹-)    먹.고(9-22b),먹.디(23-12a)

n○r○-(머.그-)머.그.니(6-32b)

m○r○-(머.거-)머.거.늘(6-32a)

IV○r○-(머.구-)머.구.미(9-18a),머.구.물(13-11a)

‘높-'(高), ‘낯-'(忘), ‘닭-'(l쭁), ‘막-'(妨), ‘묻-'(集), ‘믿-'(信), ‘받-’(受), ‘붙-'(f寸), ‘붉-'(明), ‘잡

-'(杷), ‘죽-'(死) 등 대부분의 평성 자음어간 용언은 이 유형에 속한다.

㉲ 평성 1모라 모음어간: 제m어기와 제IV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보-)      보.게(13-10a)’보.고.도(19-30a)

n○-(보-)      보.라(6-36b)’보.며(13-13b)

mr○○-(.보.아-).보.아(9-31a),.보아.든(6-15b)

IVQLQ-(:보-)  :보.디(9-30a),:보.미(23-13a)

이 어간은 제I어기에서 거성으로 실현되는 예를 흔히 볼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5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 ‘호r-' 어간: 제m어기와 제Iv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흐-)    호.다(6-2b),흐.고(19-32b)

U○-(호-)      흐.니(24-1b),흐.며(9-12a)

mr○○-(.호.야-).호.야(6-8a),.협r야.든(13-10a)

IVr○○-~r○-(.호.요-~.호-).호.욜(23-13a),.호.려(6-4a)

㉰ 평성 근어간: 제m어기와 제Iv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놀-/채록-)  뇬는(월석1-11a)

U○-~○○-(늘-/T롱扁-~m록튜굳-)놀.며(몽산46b),'클儒른.샤(용1)

m○r○-(T록.라-)체특튠.라(월석1-7a,1-14b)

IV○r○-(m늘.로-)파록툰.롬.과(능2-34a)

㉥ 평성 으/으어간: 제m어기와 제Iv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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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다른-)

n ○○-(다르-)

m ○r○-(달.아-)

IV ○r○-(달.오-)

다굳.더.니(6-30b), 다굳.디(13-36b)

다른.라오(월석 서-14b), 다른(19-6a)

달.아(훈언 1b)

달 . 옳 ( 9 - 27a)

여기에 속하는 용언으로서는 ‘시므-~심.거-'(植), ‘그△-~궁.어-'(牽), ‘니르-~닐.어-'(曰) 등

이 있다.

㉯ 평성 자음특수어간: 제m어기와 제IV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I○-(듣-)    듣’고(23-21a),듣.디(13-58a)

n○○-(드르-)  드르.면(9-6a),드르.라(13-46a)

m○r○-(드.러-)드.러(6-22b),드.라도(19-24a)

IV○r○-(드.루-)드.룬(19-8b),드.루.미(13-18b)

이에 속하는 용언은 ‘일혼-'과 같은 亡二변격어간 용언 이외에 어간 말에 받침 ‘L찌', ‘녕', ‘눔'을

가진 ‘앉-'(坐), ‘눕-'(臥), ‘낳-'(産) 등 이 있다.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는 어간을 관찰하면, 그것은 모두 평성어간이며 많은 경우 제m어기와

제IV어기에서 액센트핵이 생긴다@ 바꿔 말하면 제m어기 모음 ‘-아-/슬어-'와 제IV어기 모음

‘-오-/ -우-'가 고조로 실현된다는 것이다.

4 접미사와 어미의 액센트

4.1 접미사의 액센트

용언 어간 뒤에 붙는 접미사(선어말어미)는 그 자체가 어기의 활용체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용언 어간과 마찬가지로 어기 사이에 있어서 액센트가 바뀔 수 있다.

4.1.1 액센트핵의 이동이 없는 접미사

여기에 속하는 것은 거성어간 용언에 유사한 ‘-더-', ‘-시-'와 상성어간 용언에 유사한 ‘-습-'

이 있다.

I , n -r○-(-.더-) 앗더.니(9-38b) ○-r○-r○

IV -r○-(-.다-)12) 니르.다.니(13-60a) ○○-r○-r○

I, n -r○-(-.시-) 드르.사고(6-2a) ○○-r○-r○

m, IV -r○-(-.샤-) 니론.샤(19-27b) ○○-r○

이 접미사들은 항상 첫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기 때문에 거성불연삼에 의한 평성화를 제의하

고 거성으로 실현된다:

‘-습-'은 동사 ‘솖-'에서 발달되었다고 추측되는 만큼, 그 활용과 액센트의 양상은 ‘솖-'과 동

일 하다:

' -○r○-(-:습-)
n ~○r○~(-조..멸_)

m -○r○-(-즈..넝)._)

o] 르: 윰;.고(6-38a) ○○_o뜨○_r○

녀쓰.제뒵.니(23-37b) ○_○r○-r○

깃스寧.넝}(6-21b) ○-○r○

12) 접미사 ‘-더-', ‘-느-', ‘-거-'에는 제m어기형이 존재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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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a. ○-○-r○r○ (가-唱유r니라) =저저고고(평평거거)

b.○r○-r○r○(바r⊆_샤미)=저고고고>저고저고(평거평거).

(11) a. r○~○~r○r○ (r가_1특류니라) =고고고고 > 고고저고(거거평거)
b.○○-r○_r○(바튼_r샤미)=저저고고(평평거거).

(10)과 (11)를 비교해 보면 (11)a.에서는 어간에 액센트핵이 하나 더 생겼고 (11)b.에서는 어

간의 액센트핵이 사라진 셈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고노(1953), 許雄(1955), 鄭然粲(1963) 등에

서도 이미 지적한 바 있으며 金完鎭(1973::1982)에서는 “전의적 성조'', “후의적 성조”라는 개념

으로 이것을 설명한 것으로, 어간 직후에 오는 문법적 요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즉 (11)a.는 ‘-든-'로 인하여, (11)b.는 ‘-시-'로 인하여 각각 어간의 성조가 변화를

입은 것이다. 이 현상은 비음운론적 규칙인 ‘‘율동규착과는 달리 음운론적 차원에서 이루어

지는 액센트핵이 변동으로 보아야 한다13).

액센트핵의 이동은 특정 종류의 어간과 특정 종류의 접미사, 어미 사이에 생기는 현상이다.

간노(1983)에서는 이 현상을 자세히 정리했는데 그것을 다시 아래에 정리, 체계화한다(아래서

㉥은 접미사, 어미를, ①는 제n어기 형성모음 ‘-으-/-으-'를 가리킴).

5.1 액센트핵이 생기는 것

평성 1모라 모음어간(‘흐-'도 포함함)의 제 I, n어기와 접미사 ‘-거-',

‘-슬-', 어미 ‘-다가'의 연결에서 어간의 제1모라에 액센트핵이 생긴다14):

㉱ - .

.호.거시.뇨(13-43b), .가.제륙셔.라(06-43b),

○㉣r○○>r○㉣r○○=고고고고>고고저고(거거평거)

.보.더시.니(11-31b), .주.시나라(23-47b)

○r㉣○○>r○r㉣○○=고고고고>고고저고(거거평거)

.보슨.넝}(6-44b), .오다.가(23-57b)

○㉣r○>r○㉣r○=고고고>고저고(거평거)

6 - L으 - ?
~l

○㉥- ,

‘-더-', ‘-시-',

○r㉣- > r○

접미사 ‘-거-', ‘-느우-', ‘-더-', ‘-시-', ‘-송-', 어미 ‘-다가' 앞에서 1모라 모음 평성어간이 거성

으로 실현되기 때문에 표면상 그 성조는 '모라 모음 거성어간과 동일하게 실현된다. 金完鎭
(1973::1982)에서 “후의적 성조”라고 부른 것은 바로 이것이다@

또, 접미사 ‘-거-'와 접미사 ‘-시-'가 결합된 형태 ‘-거시-'에서는 ‘-거-'에 액센트핵이 생긴

다. 이 현상은 무액센트 어간에 붙은 ‘-거시-'로 확인할 수 있다,5): -거_r시- > _r거-r시-.

니르.거시.든(09-27a), ⊆외.어시.뇨(24-51b)

○○-r거-r시-○=저저고고고>저저고저고(평평거평거)

cf. 니르건.댄(13-40a) ○○-거-r○, ⊆의어.늘(월석 1-8a) ○○-거-r○

13) 기도와키(1g79)에서도 이 현상을 액센트핵의 이동으로 음운론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고 하고 있으며 액센

트핵 이후에서 일어나는 비음운론적 요인에 의한 성조 교체와 엄밀히 구별히고 있다.

14) 시부(1990:144)에 의히면 삼강행실도에 ‘호이디삑 성조가 ‘‘거평거,'로 실현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 설명에 따
르면 ‘-◎l-,도 여기에 속할 것이디% 그러나 기도와키(1g76:31)에 의하면 능업경에 ‘호이디까 ‘‘평평거,’로 실현된

예가 소개되고 있어 서로 상반된 기술이 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판본의 상태가 좋지 못한 데다가 방점에 관
해서는 착오가 많은 것을 고려하면 기도와키의 정보가 더 확실할지 모른다.

15) 이러한 현상을 볼 때, ‘-시-'는 직전에 모음으로 끝나는 1모라 저조 형태소가 있으면 그것을 고조로 바꾸는
작용이 있을 듯하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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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액센트핵이 사라지는 것

평성 자움어간 제n어기와 접미사 ‘-시-'의 연결에서 어간의 액센트핵은 사라진다. 즉, 제n

어기 모음 ‘-g-/-으-'가 평성으로 실현된다: ○r①-r시- > ○①-r시-

니브.사고(23-12b) ○r①-r시r○ > ○①_r시r○ =저저고고(평평거거)

결국 “n-시-''라는 환경에서 자음 평성어간과 자음 평성 변칙어간, 그리고 근 평성어간의 액

센트핵의 위치는 모두 동일한 위치, 즉 ‘-시-'의 직전이 된다:

니브시- ○r①-r시- > ○①-r시- (어간 액센트핵 소멸)

드르시- ○①-r시- (제n어기 모음은 원래 저조)

'클F록시- ○①-r시- (제U어기 모음은 원래 저조)16)

그런데 이 현상은 접미사 ‘-시-'에 관련된 현상인데, ‘-시-, 앞의 어간 제n어기형의 액센트

를 관찰하면 다음과 같이 흥미로운 사실을 알 수 있다:

(12) a.

b.

C.

.숨- r○-

:짓- ○r○-

닙- ○-

n .수.므- r○ⓕ-

n 자△- ○r④-

n 나보- ○r①-

U-시- .수.므-(.,시_ r○①_r시_

U-시- :자으_‘.,시_ o쁘o①_r시_

U-시- 니보_.시_ ○①_r시_

(12)a.는 방점도 액센트핵도 변동이 없는 어간이지만 (12)b.와 같은 경우, ‘-시-' 앞의 제n어

기의 액센트는 제n어기의 원래 액센트와 달리 제 I어기와 동일한 o뜨O으로 실현된다. (12)c.

의 경우 역시 ‘-시-' 앞의 제n어기는 제 I어기와 동일한 무액센트핵으로 실현되어 있다. 이와

같이 접미사 ‘-시-, 앞에서 제n어기의 액센트형은 항상 제 I어기와 동일하게 되어'7), 제n어

기에 붙는 접미사, 어미 중에서도 ‘-시-'가 독특한 존재임을 알 수 있다.

6. 액센트절의 경계와 성조 교체

金完鎭(1973::1982), 金星奎(1994)의 “율동규칙'’이 액센트핵 이후의 규칙적인 높낮이 교체 현

상이라는 것은 제2장에서 이미 언급했는데, 이러한 현상에 대한 규칙성과 변칙성에 대해서는

가도와키(1976), 간노(1983)와 金星奎(1994)에서 자세히 다루고 있다. 특히 간노(1983)에서는 여

러 가지 규칙을 설정함으로써, 또 金星奎(1994)에서는 성조사의 “휴지''를 성정함으로써 변칙적

인 성조 실현 현상을 분석하고 있다.

“율동규칙,'에 어긋나는 성조 실현 현상, 구체적으로는 거성불연삼이 적용되지 않고 거성이

세 개 이상 연속되는 현상이나 3.1에 있는 “율동규칙''의 성조 실현 유형과 다르게 실현되는 현

상을 관찰해 보면 간노(1983)와 金星奎(1994)에서 지적한 것처럼 어형 중에 성조상의 어떤 경

계가 있음은 분명하지만, 그 경계는 한결같은 차원이 아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경계가 액센트

절의 경계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의 액센트절 안에서의 경계일 수도 있다. 이 장에서

는 그러한 점에 착안하면서 “율동규칙”에 어긋나는 성조 실현 현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16) 평성 근어간의 경우도 ‘-시-’앞의 제n어기 모음 ‘-g록/늘으戶'가 평성으로 실현되는데, 이 경우 제n어기 모음

‘-g륙/늘으토'가 ‘-시-' 앞에서만 나타나기 때문에 제n어기는 원래 액센트핵이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자음 평성어
간처럼 원래 있었던 액센트핵이 ‘-시-, 앞에서 사라진 것인지 사실은 알 수 없다.

17) 따라서 ‘니브-'가 ‘-시-, 앞에서 액센트핵이 사라지는 현상도 “액센트핵 소멸,’이 아니라 “접미사 ‘-시-' 앞에
서 제n어기 액센트의 제 I 어기화”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타당할지도 모른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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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액센트절의 강한 경계에 의한 교처

두 개의 자립어가 연결되면서 각 자립어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경우가 있다:

(13) a.

b.

(14) a.

b.

. 늚. 믈 . 로 (23 - 28b )

.솝가라.기(월석 2-40a), .밝바.당.이(월석 2-40a)

. 스. 러 . 디 거 . 늘 (6-9a)

. 나:오 . 려 커 . 늘(24- 18a)

(13)a., (14)a.는 거성불연삼이 되지 않은 예이며, (13)b., (14)b.는 “율동규칙''에 어긋나게 성조

가 실현된 예이다. (13)의 예들은 두 자립어가 속격어미 ‘-거으로 연결된 것이며 (14)의 예들은

동사가 제m어기로 연결된 형태인데 이 예들에서는 각 자립어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이러한 예들은 각 자립어가 하나의 액센트절을 이루고 있으며 그 사이에 명확한 경계선을 그

올 수 있다(아래 도식에서 /I/ 표는 액센트절의 경계를 표시함):

(15) a.

b.

(16) a.

b.

.늚.물.로 r○/I/r○○

.솝가라.기 r○/y○○r○, .밝바.당.이 r○/y○r○○

.스.러.디거.늘 r○○/l/r○○○

.나:오.려커늘 r○//○r○○○○

이러한 예에서는 앞 요소(‘솝', ‘스러' 등,)와 뒷 요소(‘물로’, ‘디거늘' 등)가 각각 독립된 액센

트절이기 때문에 전체로서 “율동규칙’'의 영향을 받지는 않는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이 명확하

게 두 개로 나누어지는 액센트절의 경계를 액센트절의 강한 경계라고 부르기로 한다.

다만, 아래 (17)과 같은 예는 ‘손'의 성조가 변화되어 있어 ‘솝가라.철' 전체가 하나의 액센트

절이라고 인정해야 할 것이다18).

(17)솝가라.굴(24-24b)○○○r○

6.2 액센트절의 약한 경계에 의한 교처l

위에서 본 “강한 경계”와는 달리, 두 액센트절이 느슨하게 연결되면서 각 액센트절의 자립성

이 약간 떨어진 것이 있다. 이러한 액센트절 사이에는 약한 경계를 설정할 수 있다(액센트절의

약한 경계는 / 표로 표시하기로 한다).

6.2.1 자립어와 자립어적 어미의 연결

현대국어로서는 어미로 다루어지는데 15세기 국어에서는 마치 하나의 자립어처럼 행동하는

형태가 있다.

(18) a. 소.리.들.흔(19-15b), :중.들.히(23-3a)

b..우라틀.히(9-40a)

이 예들 역시 거성불연삼이 적용되지 않거나 거성불연삼이 변칙적으로(거평거거) 실현되는

예이다. 여기서는 ‘.옳'이 항상 거성을 유지하고 있어 마치 하나의 자립어와 같은데19), 이러한

사실은 ‘돌'이 하나의 액센트절이며 ‘옳' 앞에 액센트상의 경계가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이와

18) 이와 같이 합성된 형태가 하나의 액센트소로 구실하게 되면 그 힘성된 형태가 한 단어(즉 합성어)라는 인식
이 더 강해졌다고 볼 수 있다.

19) 시부(1990)에서는 이러한 것을 “접미어,'라고 부르고 어미, 접미사와 구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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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하나의 액센트절을 구성하는 요소로서는 ‘:님', ‘.내', ‘:마.다,, ‘:뿐', ‘:손.디, 등이 있다.

(18)에서 액센트절의 경계를 약한 경계로 인정하고 강한 경계로부터 구별하는 이유는 (18)b.

처럼 액센트절의 경계에 있어서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 보면 (18)b.는

‘우리'가 “거거''로 실현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고 “거평,,으로 실현되는 것은 마치 거성이 네

개 연속되는 것을 기피하는 듯하다. 이것은 ‘우리,와 ‘틀히'가 액센트적으로 다른 다위라는 것을

의식하면서도 전체로서 하나의 단위인 것처럼 다룬 결과가 아닐까 추측된다:

(19)a.소.라들.혼○r○/r○○, :중.들.히○r○/r○○

b..우리듣.히r○○/r○○

(19)a.에서 거성이 세 개 연속되어 있다. 거성불연삼의 규칙에 따르면 ‘들'이 평성으로 실현되

게 되지만 이 모라가 평성화되지 않는 것은 ‘들'에 액센트핵이 있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보아

야 할 것이다. 즉 ‘들혼', ‘들히’를 하나의 액센트절로 인정하려면 액센트핵인 ‘들'이 꼭 거성으로

실현되어야만 하기 때문에 이 모라가 평성화될 수 없는 것이다. (19).b도 똑 같은 이유로 ‘들'이

평성화되지 않고 그 직전의 ‘리’가 평성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바꿔 말하면 액센트핵의 약한

경계에 있어서는 앞 액센트절의 마지막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을 때는 앞 액센트절과 뒷 액센

트절의 성조가 그대로 유지되어 거성이 세 개 연속될 수 있지만(연속될 수밖에 없지만), 앞 액

센트절의 액센트핵이 마지막에서 두번째 모라 이전에 있을 경우에는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난

다고 할 수 있다.

6.2.2 문법화된 자립어

‘n-근.씨(라)'라는 형태는 관형형 ‘n-근'에 불완전 명사 ‘.스.'와 지정사 ‘-.이(라)'의 융합형 ‘.

시(라),가 연결된 것으로 분석되는데, 이 형태에서는 ‘씨' 앞에 액센트절의 약한 경계가 있다고

간 주 된 다.

(20) a. 갈.싸오(09-3a), 뛸.씨.라(23-15b) ○/r○○

b..클.씨.니(13-3b)r○/r○○

:길.싸라(09-23b)Q뜨o/r○○

올.묜.씨.오(19-11a)○r○/r○○

(20)b.의 예들은 ‘씨, 앞에 액센트절의 경계가 있고 앞 액센트절의 마지막 모라에 액센트핵이

있기 때문에 거성블연삼이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앞 액센트절의 액센트핵이 마지막에서 두

번째 모라 이전에 있으면 6.2.1에서본 바와 같이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난다:

(21) a. .그릴.씨.라(24-10b), 어.드볼.싸라(월석 서 3b), :업슬.싸라(13-39b)

b..드.르실.씨.라(23-22b),.즐.거볼.씨.라(9-2b)

그런데 관형형에서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는 예는 15세기 국어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상

이 다:

(22) 乎.는 :아.모그에 .호논 .겨체 .쁘는 字 I .라 (훈언 1a)

(22)에서는 ‘호논', ‘쁘는' 뿐만 아니라 ‘겨체'에서도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고 있다. 원칙 대

로이면 ‘호논 겨체 쁘는'은 모두 거성으로 실현될 듯한데 여기서 평성화가 일어난다는 것은 거

성 연속의 단조로움을 기피하기 위해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20). 바꿔 말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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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r논 겨체 쁘는'는 각 단어가 단절된 것이 아니라 전체가 마치 하나의 액센트절처럼 된 것이

다 .

이와 같이 볼 때, 어말 거평교체는 운율적인 단조로움을 기피함과 동시에 액센트절의 경계를

표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23) a. .그릴.싸라 r○○/r○○ =고고/고고 > 고저/고고

어.드볼.씨.라○r○○/r○○=저고고/고고>저고저/고고

:업슬.씨.라Q쁘으○/r○○=전프고/고고>전프저/고고

b..드.르실.씨.라,.즐커볼.씨.라r○○○/r○○=고고고/고고>고고저/고고

(23)에서 ‘그릴씨라', ‘드르실씨라'가 각각 ‘‘거거평거,', “거평거평거''로 실현되지 않는 것은 ‘씨

(라),와 그 앞 요소가 액센트절로서의 기능을 상실하지 않고 있음을 말해준다. 만약에 ‘씨(라)'

와 그 앞 요소가 각각 하나의 액센트절로 인정되지 않게 되어 전체로서 하나의 액센트절로 인

식되게 되면 ‘씨'도 평성으로 실현될 수 있게 된다:

(24)니큰와.들시.라(남명하11a)○○○r○○○=저저저고고고>저저저고저고

6.2.3 문법화된 지정사

(25):솔.'협;사나라(13-25b),:아른.시'록.니.라(13-43a),.호'록튱.니.라(23-16b)

간노(1983)와 金星奎(1994)에서도 자세히 검토된 바와 같이 (25)의 예는 각각 ‘*:슬.년;신_.이.

라', ‘:아굳.시는-.아라,, ‘鑒.호는-.이.라'로 분석할 수 있는 형태들로, 이 형태들은 지정사 ‘이라'

앞에 액센트절의 약한 경계가 있다고 해석된다:

(26) *:슬.멸신-.아라 으뜨으○○/r○○ =천_프고고/고고 > 전-프고저/고고

*:아르.시는-.아라QLo○○○/r○○=전_프고고고/고고>전프저고저/고고

*.호는-.아라r○○/r○○=고고/고고>고저/고고

여기서도 약한 경계에서 앞 요소가 어말 거평고체를 일으키고 있다.

문법화된 지정사가 약한 경계를 가지는 것은 앞 액센트절의 액센트핵 이후가 뒷 액센트절을

포함해서 5모라 이상의 단어의 경우가 대부분이다. 액센트 이후가 4모라의 단어는 지극히 소수

이며 대부분은 “율동규칙” 대로 ‘거거평거'로 실현된다:

(27) a. .호치클.나라(23-16b) r○○/r○○ = 고고/고고 > 고저/고고

b..호.n롱튱나라(6-5b)r○○○○=고고고고>고고저고

이러한 사실은 문법화된 지정사가 하나의 독립된 액센트절로 인식되지 않고 액센트절을 이

루지 않는 문법적 요소로 되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위와 같은 단계적인 교체 양상은

음운론적인 액센트형이 비음운론적인 고저의 교체로 이행하는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 다.

9. 마무리

20) 간노(1983)에서는 어말 거평교체가 일어나는 어말을 “계속형 말미”라고 부르며 액센트핵 이후에서 저조는

“해당 어미 연속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나타낸디J'고 했는데 이 견해는 시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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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단어의 액센트형은 단어에 액센트핵이 있는가 없는가, 만약에 있다면 몇 번째 모라에 액

센트핵이 있는가에 의해 결정된다.

(2) 용언 어간은 어기 활용에 따라 액센트핵이 이동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있다.

(3) 접미사도 어기 활용에 따라 액센트핵의 이동이 있을 수 있다.

(4) 어미는 고유한 액센트핵을 가진다.

(5) 소위 ‘‘율동규칙'', 즉 “거성불염삼''과 “어말 거평교체''는 비음운론적인 교체이다.

(6) “율동규칙'’에 어긋나게 보이는 성조 교체는 액센트절의 경계와 관련된다.

15세기 국어의 성조는 액센트론적인 관점에서 분석하면 간결하고 체계적인 기술이 가능하다.

이러한 접근은 현대국어 방언의 성조를 분석하는 데 있어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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